
의성 금성도로확장구간내 문화재 발굴조사 
지도위원회 개최

□ 개최 계획
ㅇ 일    시 : 2010.  11. 25.(목) 11:00
ㅇ 장    소 : 의성군 금성면 산운리 728번지 일원 
              금성도로 확장구간내 문화재 발굴 조사 현장
ㅇ 참석대상 
  - 지 도 위 원 : 이백규(경북대학교 교수), 김구군(삼한문화재연구원장)  
  - 조 사 기 관 : 이희준(영남문화재연구원장), 박승규(조사단장/영남문화재연구원 부원장) 외
  - 사업시행사 : 경상북도(도로철도과)
  - 문화재 관계자 등
ㅇ 회의안건 : 조사 내용 검토 ․ 자문, 유적의 향후 처리 방안 등

□ 발굴개요
ㅇ 허 가 번 호 : 허가 제 2010-0019호
ㅇ 발 굴 사 유 : 도로개설 / 보수
ㅇ 허가받은 자 : 경상북도청
ㅇ 조 사 기 간 : 2010.  10.  25. ~ 2010.  12.  23.
ㅇ 조 사 범 위 : 938㎡
ㅇ 조 사 결 과 
- 유구확인조사 : 지표면에서 40∼60㎝아래에서 통일신라~고려시대 수혈식 주거지 3동, 
                수혈 1기와 구상유구(배수시설) 2기 등 확인되었음.
                유구 내부에서 고배, 인화문 뚜껑, 단경호 등 생활용 토기 출토되었음.
    

□ 발굴결과
  이번 조사는 경상북도청에서 추진 중인 『의성군 금성면 산운리 728번지 일원 금성도로 확장공사부
지』에 대한 발굴조사이다. 조사대상지는 북쪽의 금성산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나지막한 구릉의 말단
부에 해당한다. 최근까지 조사대상지는 경작지와 과수원으로 이용되었고, 조사대상지 주변으로 청동기시
대와 조선시대 유적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 청동기시대 유적으로는 조사대상지에서 북쪽으로 500m 
안에 수정리 입석과 산운리 지석묘군이 위치한다. 조선시대 유적으로는 운곡당(문화재자료 제374
호), 자암종택, 점우당(문화재자료 제375호), 학록정사(유형문화재 제242호), 등이 분포하고 있다.
  유적은 시굴조사에서 유구가 확인된 1-가구역이 해당한다. 조사결과, 현재 유적의 조사전 지표면을 
기준으로 40~60cm 아래의 흑갈색사질 점토층에 통일신라∼고려시대로 추정되는 수혈식 주거지 3동, 수
혈 1기, 배수시설로 추정되는 구상유구 2기가 확인되었다. 유구 내부에서는 고배와 인화문이 시문된 뚜
껑, 타날문이 시문된 적갈색 단경호 등 생활용 토기가 출토되었다.

□ 기타 참고사항
ㅇ 연락처 : 책임조사원 한도식(전화:010-3511-2969), 조사원 김 성 태(010-2553-3473)



발굴조사

현장



2010. 11. 22.

        

발굴조사현장




